
갤러리 기체는 김을 작가의 개인전 ‘트와일라잇’을 개최한다. 갤러리 기체와 갖는 이번 첫 전시에서 

작가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대상화시킨 입체 작품 ‘Twilight Zone’ 연작을 선보인다. 작가는 90년대 

후반부터 20년 가까이 드로잉 작업을 지속해오면서 자신만의 작업세계를 구축해왔으며, 지난해 국립

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상’ 후보로 선정되는 등 미술계에서도 작가로서의 입지를 점차 다져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입체 작품들은 작가의 스튜디오를 모티브 삼은 것으로 지난해 ‘올해의 작가

상’전에서 실제 작업실을 재현해 ‘작가성’을 강하게 드러냈던 대형 설치 작품의 연장선에 있다. 스튜

디오를 거리 풍경으로 확장한 ‘TZ Avenue’ 등 신작 입체작품 6여점과 신작 드로잉 ‘TZ Drawing 

Series’들과 함께 초기 미공개 자화상도 1점 포함되어 그의 ‘작가성’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

다. 작업실은 일차적으로 외부에 대해 닫힌 혹은 차단된 세계다. 작가는 그렇게 자신이 구축한 성 

안에서 현실과 비현실을 끊임없이 오간다. 김을 작가가 그려내고 있는 작업실들은 하나 같이 황량하

고 고립된 성이나 감옥을 연상하게 하는데, 이는 결국 작가 자신 나아가 예술에 대한 작가의 냉소적 

태도에서 비롯된다. 작품 ‘TZ Avenue’에서 그런 작가의 인식은 사람이 사라진 채 들짐승들이 배회하

고 있는 거리 풍경으로 펼쳐진다.  

 

작업 전반에 걸친 집요한 자기(예술) 추궁 혹은 부정은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유일한 출구

다. 아마도 김을 작가의 여러 매체를 아우르는 드로잉(작가는 회화, 입체 등 매체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가 하는 모든 작업들을 드로잉으로 간주한다.)에 담긴 그런 냉소적인 시선은 우리로 하여금 삶과 

예술의 실질적 의미에 관해 일정의 물음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오히려 자기(예술) 부정의 밑

바탕에는 그만큼 강한 자기 긍정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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